6과. 예언적 저술 2026년 11월 7일
A 예언적 저술:
· 성경은 어디에서 그리고 왜 기록되었나?
· 모세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저자였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했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며 겪는 여정을 글로 기록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출 17:14).
· 이사야 (사 30:8), 예레미야 (렘 36:2), 하박국 (합 2:2) 그리고 제자 요한(계 1:11)도 성경을 기록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 성경 저자들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 다윗이 핍박 받는 중에
· 솔로몬왕은 궁정에서
· 다니엘은 타국에서
· 바울은 감옥에서
· 요한은 추방당한 섬에서
·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복음에서 어느 한 부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내용을 기록할 사람들과 말씀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딤후 3:15).
· 성경은 어떤 문체로 기록되었습니까?
· 1,5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40명이 넘는 저자들은 다양한 문체로 성경을 저술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역사적 기록(창. 37:2); 족보 (창. 5:1); 예언 (사. 13:1); 세상 마지막에 대한 환상들 (계. 12:1); 시 (대부분의 이사야서); 노래 (아가 1:1); (문학적) 평행 법 (사. 17:7); 비유들 (눅 18:1); 편지서들 (살후 3:17).
· 성경에 사용된 다양한 문체들은 서로 높거나 낮은 권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한 문체로 표현되었습니다. 모든 문체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 또한 베드로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과 똑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벧후 3:15-16).
B 문장 보조자(비서)나 외부 자료를 사용함:
· 왜 비서들을 사용했는가?
·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별을 자기 조수 바룩에게 불러주고 그에게 적으라고 시켰습니다(렘 36:1-4). 하나님께서 바룩이 대필하는 것을 승인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룩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렘 43:2-3).
·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조력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편지로 적으라고 했습니다(롬 16:22).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위조 편지를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울은 편지서들에 직접 친필로 서명했습니다 (살후 3:17).
· 베드로는 수려한 그리스어 문체로 쓴 편지서들을 남겼는데, 아람어를 사용하던 전직 어부였던 사람의 글 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베드로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완전히 숙달하지 못한 언어로 기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조력자들이 그의 생각을 잘 표현할 단어들 선택했다고 해서, 그의 서신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선지자들은 어떤 외부 자료를 사용했는가?
· 에스라는 역대서와 에스라서를 집필할 때 역사 기록들을 참고했으며, 페르시아 왕들의 칙령과 서신들도 인용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 기존에 있던 족보 기록들을 그대로 베껴 적었습니다.
· 누가는 자신이 현장에 없었던 사건들을 기록할 때 역사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일부를 기록했습니다(눅 1:3).
· 바울은 고대 그리스 작가, 에피메니데스와 아라토스의 글을 인용했고 (행 17:28; 딛 1:12) 유다는 위경인 에녹서의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유다서 1:14).
· 그들은 이 외부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글로 남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C (하나님의 기별)에 깃든 인간적인 요소들:
· 성경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는가?
·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 질그릇 (고후 4:7) 같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 이러한 불완전함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성경은 100% 신뢰할 만한 책일까요?
· 고대 언어 : 히브리어, 아람어 또는 그리스어 단어들 가운데 그 의미를 알 수 없거나, 선지자 시대에는 지금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들
· 예: 고퍼 (גֹּפֶר) (창. 6:14); 셀라 (סֶלָה) (시편에 자주 사용됨))
·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의 실수: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데 신약성경에서 더 흔하게 발견됨.
· 예: “요한의 콤마” (요일 5:7-8). 한 필사자가 남긴 주석을 후에 다른 필사자들이 본문에 포함시킴.
· 저자 본인들이 저지른 실수들: 성경 저자들이 과거 일을 기억해내거나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건을 서술할 때, 기별의 핵심이 아닌 사소한 사물들을 잘못 기록할 수 있음.
· 예: 요아스에게 살해당한 스가랴를 '베레갸의 아들'(스가랴서의 저자)이라고 소개함 (마. 23:35; 눅. 11:51; 고후. 24:22)
· 번역자들의 실수: 성경 번역자, 특히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교리)에 따라 원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예: (MSG, NMB)와 같은 현대어 번역본들은 ‘주의 날’ (계. 1:10)을 일요일로 번역하지만,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사도들이 모두 죽은 훗날 만들어 짐.
부록: 엘렌 G. 화잇부인의 저술의 무오함(실수나 잘못이 없음
하나님께서 엘렌에게 자신의 기별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녀는 “저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힘을 주셨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 쓰는 양이 많아지면서 필사들이 그녀를 도와 맞춤법 오류를 바로잡고 일부 문장의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녀가 받은 기별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엘렌은 항상 최종 원고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엘렌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무오성에 대해, “무오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나는 결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오하십니다”(『가려뽑은 기별』 1권, 42쪽).
그녀는 자신의 저술의 무오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해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며, 일반적인 편지를 적어 보내야 하고,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 작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그러한 정보는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영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가려뽑은 기별, 3권, 64쪽).

